
경남도, 진주시 화재 및 인명피해사건 발생에 

따른 긴급 대책회의 열어

- 피해자에 대한 대책과 지원을 위한 긴급 지원대책반 구성·운영

- 박 권한대행 “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만큼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최선을 

다해줄 것” 주문 

경남도는 17일 새벽 진주에서 발생한 화재와 화재로 대피중인 주민들을 대상으

로 일어난 인명피해사건에 대한 피해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, 08시 30분부터 

박성호 도지사권한대행이 주재하는 긴급대책회의를 가졌다.  

이번 사건은 04시 35분경 진주 가좌동의 아파트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발생 

후 화재로 대피 중인 주민을 대상으로 일어났으며, 현재 18명의 인명피해와 화

재피해가 발생했다.

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사망 5명, 부상 5명, 단순이송 8명으로 부상자는 인근 병

원에 이송되어 치료 중이고, 화재피해는 조사 중이다.  

박성호 권한대행은 “이번 사건으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만큼, 피해를 입은 분

들에 대한 지원과 심리적 피해지원 등을 위한 행정국·재난안전건설본부·복지보

건국·소방본부 등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조속히 긴급 지원대책반을 구성해 진주

시와 협조해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”고 주문했다.

그리고 “해당부서에서는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하여 사고

내용, 피해상황 등에 대한 신속한 정보와 현장상황을 파악하라.”고 지시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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